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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ESD] 

(2016) to the sixth year (2021), the longitudinal changes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of adult wage workers aged 20 or older with disabilities and the correlation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as applied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at the previous time point of the disabled workers were stably significant 

to the disability acceptance(β=.556~.610) and job satisfaction(β=.554~.585) at the later time point. Second, 

disability acceptance at the previous point in time for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crosses the job 

satisfaction at the later time point(β=.077~.090), and the job satisfaction at the previous point crosses the 

disability acceptance at the later time point(β=.087~.092). Third, as a result of model fit analysis according 

to the gender group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the difference in the autoregressive effect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and the cross-lagged effect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was not significant. 

▸Key words: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Wage Working Disabled Persons, 

Disability Acceptance, Job Satisfactio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년도(2016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데이터를 활

용하여 20세 이상 성인 임금 장애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상호

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장애 임금근로

자의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β=.556∼.610)과 직무만족도

(β=.554∼.585)에 안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도(β=.077∼.090)에 그리고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β=.087∼.092)에 교차지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성별 집단에 따른 모형적합도 분석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자기회

귀효과 및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교차지연효과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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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누구에게나 정신적·육체적 활동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사회참여는 자아실현의 기회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

인은 노동시장의 진입의 어려움과 제한된 직업 선택으로 

인해 소외와 고립, 고용차별 등을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

이 경험하여 실업과 빈곤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다중

적인 사회적 배제 상황에 놓이기 쉽다[1-2].

2021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47.0%과 비교

해 여성은 24.1% 수준이며, 고용률은 남성의 43.8%과 비

교해 여성은 22.2%로 두 가지 지표가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애의 중경증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3.3%, 고용률은 40.3%

와 비교해 중증장애인은 각각 23.8%, 21.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8.2%로 경증장애인 6.8%

에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

개월 월평균 임금은 189.4만원으로,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73.4만원의 70.0% 이하 수준이며, 2020년

의 71.7%과 비교해도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아진 결과로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이다[3]. 이처럼 임

금 장애근로자의 낮은 임금과 고용율, 코로나19와 같은 외

부환경적 요인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직장을 쉴 수 밖

에 없거나 장기적인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장애인이 일하는 가운에 얻게 되는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직무만족은 근로 장애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직장생활을 포함한 한 개인의 생활 전체에 두

루 영향을 주게 된다[4-5]. 즉, 직무만족은 조직 차원에서

는 고용성과를 질적으로 나타내며, 근로자에게는 직무적응

이나 적합상태를 나타낸다. 나아가 직업적 성공과 조직몰

입의 질을 주관적으로 측정하여 일자리 특성만으론 알 수 

없는 근로자가 갖는 자신의 직무에 대한 주관적 욕구나 특

성 및 가치체계를 파악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

다[2, 6-8].

한편, 상대적 박탈감 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에 의하면 장애인은 비교가 되는 비장애 집단의 상

황과 자기 자신과의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박탈감을 느끼

거나 만족을 갖게 된다[9-11]. 또한, 장애를 입기 전의 상

태와 장애를 입은 후의 상태를 비교하게 되어 상실감에 빠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수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심리적인 만족감도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은 처음에는 장애로 

인해 충격과 우울감, 더 나아가 장애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재평가와 재확

인을 거쳐 극복 가능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고 대처해 가

면서 장애를 수용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장애수용

은 공식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판정받는 객관적인 조건 보다 

장애을 어떻게 받아들인 지에 대한 주관적 인지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인지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의 주장

에 힘이 더 실어진다[2, 12-13]. 그렇다면 장애인의 장애수

용과 직무만족도는 일방향적인 관계성보다는 쌍방향적 관

계를 갖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장애수용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직무만족도 역시 장애수용에 영향

을 미치는 상호인관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특정시점의 횡단적 연

구의 한계를 벗어나 20세 이상 성인 장애 임금근로자를 대

상으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인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임금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또한, 시

간의 변화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변화 양상에 있

어 성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임금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호인과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

나는가? 또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의 상호인과관계에 있어 성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Preliminaries

1. Disability acceptance of working disabled 

persons

장애수용이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편에 대

해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 않으며, 가능

한 자신의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14]. 

이렇듯 장애수용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상실에 대한

수용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15], 장애에 대한 적응과 밀

접한 관련을 갖는다[5, 16]. 

장애인은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극복하고 긍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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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안정감을 찾

아가게 된다[17]. 이와 반면에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수

용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정서적, 나아가 

사회적 문제까지도 초래하게 된다[18]. 즉, 장애수용이 잘 

이루어지면 직장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직

장생활을 유지하고 장애수용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변인들

은 장애인의 재활과 교육활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업이

라고 할 수 있다[19]. 

나아가 장애수용은 장애인이 소속한 공동체 안에서 다

른 구성원들과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원만한 직

업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자신의 업무에 만족을 느끼며 결국

에는 사회통합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16, 20-22].

2. Job satisfaction of working disabled persons

직무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경험을 평가

해서 얻게 되는 직무에 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감정상

태를 가리키며[23-24],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주관적인 특

성을 가지며, 언어나 행위로 표출되어 관찰하기 어렵고, 

업무에 대한 역량강화를 높여 혁신적인 실천행동과 같은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는 특성이 있다[2].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근로자로서 

갖는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등의 보편적 욕구과 동시에 장

애특성에 적합한 직무환경 지원 등의 특수한 성격을 지니

고 있어 직무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은 더욱 다차원적인 성

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와 통합 측면에서 다른 영역과의 관계 개선을 가능하게 하

고,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할 필요가 있다[4, 25]. 이렇듯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근로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여러 상황에서 조직구성원, 제

도 및 환경 등에 대한 직무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직무에 만족하여 유쾌한 감정상태를 유지하게 한다[26].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 연구

를 통해 작업환경보다 개인의 성취동기나 자기 확신, 자아

존중감 등 내적인 요인이 직무 만족에 더 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지적하고 있고[27-28], 장애수용과 자아효능감 등의 

사회정서적 요인의 높을수록 직무만족 뿐만 아니라 전반

적인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11, 17, 

29-30].

3.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선행 연구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수용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25, 29-33]가 다수 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 근로자의 장애수용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정서와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34], 장애수용 정도가 직무만족도를 증진하는데 있어

서 중요한 선행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도 사이의 일방적 관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이들 

두 변인간의 상호인과성에 주목한 연구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도 제한적이다. 특정 시점에서 성별에 따른 장애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1,5]

에서 남성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지만, 남녀 집단별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가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

석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횡단적 접근방법을 넘어서 장

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상호인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III. Results of the study

1. Analysis data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제공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PESD)

의 2차웨이브 1차년도(2016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총 6년간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2차웨이브에서 사용한 표집틀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

인 명부(201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표본배분 및 추출은 

지역, 장애유형, 연령, 경제활동상태 등을 고려한 다차원

적 방법을 적용하였고, 읍면동의 추출 수를 조절함과 더불

어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4,577명의 패널이 구축되어 1차 조사(2016년)에 참여

하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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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2차웨이브 1차년

도부터 6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1,028명 중 20세 이상 

성인인 1,02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도 사이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Fig. 1.

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3. Measuring tool

3.1 Wage Workers of disabilities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이란 현재 주업의 종사

장 지위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되며 1차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3.2 Disabilities acceptance

장애수용이란 장애로 인해 자신이 가치절하된다고 생각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장애를 단지 불편함이나 제한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장애수용을 측

정하기 위해 장애수용척도(Disability Acceptance Scale; 

DAS)[36] 9문항과 자아수용검사의 장애극복요인[37-38] 

3문항, 총 12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

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β

<.05)이 낮은 4문항을 제거하였으며, 장애수용 1요인

(Da1_1, Da2_1, Da3_1, Da4_1, Da5_1, Da6_1)은 5문

항(Da_1∼Da_5), 장애수용 2요인(Da1_2, Da2_2, 

Da3_2, Da4_2, Da5_2, Da6_2)은 3문항(Da_6∼Da_8) 

총 8문항을 장애수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Table 1. 참조). 장애수용을 측정하는 8문항의 신뢰도는 

1차조사부터 6차조사까지 걸쳐 Cronbach α는 

0.864~0.893의 범위를 보였다.

3.3 Job satisfaction

직무만족도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과 즐거움

을 갖으며 열정을 쏟으며 계속적으로 일하며 만족하는 상

태를 의미한다.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만족지표

(Job Satisfaction Index, JSI)[39]를 노동패널조사에서 선

별하여 사용한 주업무 특성만족 척도[40]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원척도의 5개 문항에 더해 ‘주업

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문항을 포함한 총 6문항을 사

용하였고,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

(β>.05)이 모두 수용 가능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무

만족도 1요인(Js1_1, Js2_1, Js3_1, Js4_1, Js5_1, Js6_1)

은 3문항(Js_1∼Js_3), 직무만족도 2요인(Js1_2, Js2_2, 

Js3_2, Js4_2, Js5_2, Js6_2,)은 3문항(Js_4∼Js_6) 총 6문

항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직무만족

도를 측정하는 6문항의 신뢰도는 1차조사부터 6차조사까

지 걸쳐 Cronbach α는 0.877~0.931의 범위를 보였다

(Table 1. 참조).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측정변수에 대한 정의를 다음

의 Table 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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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Variables 

value

Disability 

acceptance

Da_1. I don't suffer because of 

my disability.

1= not at all

2= not so

3= average

4= that's

what I do

5= very much

so

Da_2. I am disabled, but I am 

satisfied with my life.

Da_3. How you live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the 

disability itself.

Da_4. Honesty is more important 

than disability itself.

Da_5.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that are far more important 

than looks.

Da_6. There are so many fun 

things that you forget that you 

are disabled and live.

Da_7. I have a disability but my 

life is not lacking.

Da_8. It's inconvenient because 

of a disability, but you can do 

anything if you put your mind to it.

Job 

satisfaction

Js_1. I am satisfied with what I 

am doing.

1= not at all

2= not so

3= average

4= that's

what I do

5= very much

so

Js_2. I am passionate about 

what I am doing now.

Js_3. I am enjoying what I am 

doing now.

Js_4. I am proud of what I am 

doing now.

Js_5. I want to keep doing what 

I'm doing right now.

Js_6.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main job.

Table 1. Description of the main scale 

4. Data analysis method and evaluate model fit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ESD) 2차웨

이브 1차년도(2016년)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5.0을 활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PESD 1차∼6차 데이터에 대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

(kurtosis)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변인의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다

음으로 결측값(0.2%∼6.4%)은 EM대체법를 사용하고 이

상치를 검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대우도추정(FIML) 

방식을 적용하여 Ｘ2 검증 및 Ｘ2 차이검증, df 차이검증, 

CFI 차이검증을 실시하여 단계별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GFI, TLI, CFI, 

RMESA를 함께 확인하였다.

모형이 적합하기 위해서는 Ｘ2값이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아야 하며, RMSEA의 경우 좋은 적합도(close 

fit)는 .05 이하일 때,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fit)는 .08 

이하일 때,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는 .10 이하일 때 해

당한다[41].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로 해석할 수 있다[42].

모형비교에 있어서는 ΔＸ2의 p값이 .05 이하면 두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43]. 적합도 지

수에 있어서는 RMSEA의 값이 .015 이상 커지는 경우

[44], TLI의 값이 .02 이상 작아지는 경우[45], CFI가 .01 

이상 작아지는 경우[46], 모형 적합도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빠졌다고 해석하였다[47].

IV. Results of the study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임금 

근로장애인 1,025명 중 남성은 817명(79.7%), 여성은 208

명(20.3%)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1.55세

(s.d.=9.894)이었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하 142명

(13.9%), 고등학교 졸업 465명(45.4%), 전문대학 졸업이상 

418명(40.8%)이었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 677명

(66.0%), 감각장애 232명(22.6%), 정신적장애 68명(6.6%), 

신체내부장애 48명(4.7%)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정도는 경

증 837명(81.7%), 중증 188명(18.3%)이며 고용지위는 비정

규직 522명(50.9%), 정규직 503명(49.1%)로 나타났다.

category subcategory frequency(%)

gender

(n=1,025)

male 817(79.7)

female 208(20.3)

age

(n=1,025)

mean=41.55, s.d.=9.894

min=20, max=64

education level

(n=1,025)

less than middle school 142(13.9)

high school 465(45.4)

college or higher 418(40.8)

physical health

(n=1,025)

external disability 677(66.0)

sensory impairment 232(22.6)

mental disorder 68(6.6)

internal disorders 48(4.7)

degree of disability

(n=1,025)

mild 837(81.7)

severe 188(18.3)

regular worker or not

(n=1,025)

no-regular worker 522(50.9)

full-time worker 503(49.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첫째, 장

애수용(5점 만점)은 1차년도 평균 3.3971, 6차년도 3.2907

로 점차 증가하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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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5점 만점)는 1차년도 평균 3.3167, 6차년도 3.7069

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셋째, 장애수용과 직무

만족도 평균값은 모두 중간이상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측

정변인들의 왜도는 -.138∼-.727, 첨도는 -.010∼1.111의 

분포를 보여 정규성 기준인 각각의 절대값(왜도 ±2.0, 첨

도 ±7.0)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을 확보하였다[48].

둘째,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1차년도부터 6차년까지의 장애수용(Dis 

accep_1∼Dis accep_6)과 1차년도부터 6차년까지의 직

무만족도(Job sat_1∼Job sat_6)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

적인 상관관계(r=.141∼r=.352, p<.01)가 확인되어, 이 둘 

변수 사이에 상호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Measured

variable
N Min Max M s.d.

skew

ness

kurto

sis

Dis accep_1 1,025 1.00 5.00 3.3971 .6508 -.440 .836

Dis accep_2 1,025 1.00 5.00 3.4819 .6252 -.151 .071

Dis accep_3 1,025 1.00 5.00 3.4585 .6483 -.279 .128

Dis accep_4 1,025 1.00 5.00 3.3573 .6088 -.202 .214

Dis accep_5 1,025 1.00 5.00 3.3596 .6192 -.138 -.010

Dis accep_6 1,025 1.00 5.00 3.2907 .6106 -.210 .346

Job sat_1 1,025 1.50 5.00 3.3167 .6443 -.349 .165

Job sat_2 1,025 1.00 5.00 3.7135 .5912 -.727 1.076

Job sat_3 1,025 1.00 5.00 3.7228 .5736 -.438 .639

Job sat_4 1,025 1.33 5.00 3.6598 .5739 -.401 .533

Job sat_5 1,025 1.67 5.00 3.7065 ..5437 -.394 .375

Job sat_6 1,025 1.17 5.00 3.7069 .5524 -.436 1.11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Job 

sat_1

Job 

sat_2

Job 

sat_3

Job 

sat_4

Job 

sat_5

Job 

sat_6

Dis accep_1 .248** .206** .173** .196** .203** .155**

Dis accep_2 .217** .286** .233** .247** .274** .200**

Dis accep_3 .163** .189** .345** .164** 212** .217**

Dis accep_4 .190** .222** .244** .308** .260** .253**

Dis accep_5 .141
**

.190
**

.241
**

.235
**

.304
**

.268
**

Dis accep_6 .140
**

.215
**

.216
**

.244
**

.287
**

.352
**

**p<.01

Table 4. Correlation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alidation test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의 잠재변인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변인들을 투입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을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을 통해 재생된 자료와 실제 모

집단 자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영가설은 기

각되었다(X2=287.191, df=53, p<.001). 

그런데 X2 차이검증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작은 차이

에도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Table 5. 참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RMR=.015, 

GFI=.953, TLI=.915, CFI=.932, RMSEA=.066로 확인되

어 본 연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지수 모두는 통계학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측정변수들이 해당 요인들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구성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지수를 계산하였다(Table 6. 참조). 분석결과 

2가지 요인에 대한 CR값의 일반적인 기준치인 .70보다 높

게 나타났고, AVE값은 기준치인 .50보다 모두 높게 나타

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되었다[49]. 또한, 

95% 신뢰구간에서 [�±2×S.E.]식에 대입하면, 

(.578±2×.007=.592∼.564)으로 1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7 참조).

X2
df RMR GFI TLI CFI RMSEA

287.191 53 .015 .953 .915 .932 .066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of the 

final model

Latent 

variable

Measured 

variable

Estimate
S.E. C.R.

CR

AVEB B

Dis 

accep

D a_1 .701 .421 .062 11.377
***

.897

.597

D a_2 .958 .599 .063 15.287
***

D a_3 1.064 .641 .066 16.092
***

D a_4 1.023 .657 .062 16.365***

D a_5 1.035 .654 .063 16.312***

D a_6 1.000 .640

Job 

sat

J s_1 1.039 .568 .069 15.066***

.929

.685

J s_2 1.109 .661 .065 16.967
***

J s_3 1.098 .674 .064 17.228
***

J s_4 1.142 .701 .064 17.716
***

J s_5 1.020 .661 .060 16.972
***

J s_6 1.000 .638
***p<.001

Table 6. The results of construct reliability verification

Estimate S.E.. C.R.

Covariances Dis accep 

↔ Job sat

.080
.007 10.574

***

Correlations .578
***p<.001

Table 7. The results of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fi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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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
df GFI TLI RMSEA CFI ∆X2

∆df ∆CFI

model 1 652.006
***

199 .952 .955 .047 .968

model 2 668.426
***

204 .951 .955 .047 .967 16.420 5 -.001

model 3 723.138*** 209 .947 .964 .049 .964 54.712 5 -.003

model 4 771.625*** 213 .944 .949 .051 .960 48.487 4 -.004

model 5 841.193*** 217 .941 .944 .053 .956 69.568 4 -.004

model 6 850.464*** 221 .940 .944 .053 .955 9.271 4 -.001

model 7 856.168
***

225 .939 .945 .052 .955 5.704 4 0

model 8 861.607
***

229 .939 .946 .052 .955 5.439 4 0
***p<.001

Table 8. Analysis result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4. Test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f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4.1 Stability verification over time of the model

본 연구에서는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도 사이의 각 측정요인의 시간흐름에 따른 상호인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8개의 경쟁모형을 비교하

였다(Table 8. 참조) 구체적으로 모형은 모두 8단계로 나

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 기본모형([Fig. 1]의 연구모형에 어떤 제약도 

하지 않은 모형)

model 2: model 1에 추가하여 장애수용(Dis accep_1

∼Dis accep_6)의 측정변인들의 요인적재치(a1)를 각 시

점별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3: model 2에 추가하여 직무만족도(Job sat_1

∼Job sat_6)의 측정변인들의 요인적재치(b1)를 각 시점별

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4: model 3에 추가하여 장애수용(Dis accep_1

∼Dis accep_6)의 자기회귀계수(A)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5: model 4에 추가하여 직무만족도(Job sat_1∼

Job sat_6)의 자기회귀계수(B)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6: model 5에 추가하여 장애수용(Dis accep_1

∼Dis accep_6)에서 직무만족도(Job sat_1∼Job sat_6)

로 가는 자기회귀교차계수(C)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7: model 6에 추가하여 직무만족도(Job sat_1∼

Job sat_6)에서 장애수용(Dis accep_1∼Dis accep_6)으

로 가는 자기회귀교차계수(D)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model 8: model 7에 추가하여 직무만족도(Job sat_1

∼Job sat_6)와 장애수용(Dis accep_1∼Dis accep_6) 사

이의 오차공분산(E)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우선 8개의 모형 가운데 최적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X2 차이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언

급한 바와 같이 X2 차이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모형

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어 일관성 있는 평가의 어려움

이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1부터 모형8까지 순

차적으로 두 개의 모형씩 X2 차이검증, GFI, TLI, CFI, 

RMSEA 값을 사용하여 모형 비교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TLI 값이 

비교모형 보다 증가하였거나 변화가 없거나 혹은 감소량

이 0.02보다 작은 경우, CFI 값이 증가하였거나 변화가 없

거나 혹은 감소량이 0.01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RMSEA 

값이 감소하였거나 변화가 없거나 혹은 증가량이 0.015보

다 작은 경우에는 각각 모형 간의 동일성 가정이 충족된다

고 해석하였다[50-51]. 이에 근거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분

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경로동일성, 오차공분산 동일성

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측정동일성 확인을 위해 

model 1부터 model 3까지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기

본모형인 model 1과 model 2와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X2(∆

df)=16.420(5), p<.05), CFI값 차이는 .01를 초과하지 않

아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 model 2와 model 3과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

만(∆X2(∆df)=54.712(5), p<.05), CFI값 차이는 .01를 초

과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측정변인은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로동일성 확인을 위해 

model 4부터 model 7까지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우

선 자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부터 살펴보면, model 3과 

장애수용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한 

제약을 가한 model 4와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X2(∆df)=48.487(4), 

p<.05), CFI값 차이가 .01보다 낮게 나타났다. model 4와 

직무만족도의 자기회귀계수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한 

제약을 가한 model 5와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X2(∆df)=69.568(4), 



18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p<.001 

장애수용 1차년도∼6차년도(Dis_accep_1 ∼ Dis_accep_6), 

직무만족도 1차년도∼6차년도(Job_sat_1 ∼ Job_sat_6)

Fig. 2. Path diagram of the final research model

p<.05), CFI값 차이가 .01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

기회귀계수의 경로동일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

음으로 교차지연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을 살펴보면, 

model 5와 장애수용의 교차지연계수에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동일한 제약을 가한 model 6과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X2
(∆df)=9.271(4), 

p>.05), CFI값 차이가 .01보다 낮게 나타났다. model 6과 

직무만족도의 교차지연계수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일한 

제약을 가한 model 7과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X2(∆df)=5.704(4), p>.05), 

CFI값 차이가 .01보다 낮게 나타나 교차지연계수의 경로

동일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model 7부터 model 8까지의 비교를 통해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검증하였다. model 7과 장애수용과 직무

만족도 사이의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한 model 8의 

X2 차이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X2(∆df)=5.439(4), p>.05), CFI값 차이가 .01보다 낮게 

나타나 오차공분산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종모형으로 model 8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다. 최종모형은 RMR=.036, GFI=.939, TLI=.946, 

CFI=.955, RMSEA=.052로 나타나 적합도가 좋은 수준으

로 평가되었다.

4.2 Structural coefficient estimation

최종 모형의 구조모형 추정치는 Table 9., Fig. 2.와 같

다. 장애 임금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변인은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비교적 높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에 미

치는 영향(β=.556∼.610)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β=.554∼.585)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과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과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와 이후 시점의 장애

수용 변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교차지연효과는 상대적

으로 낮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즉,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

은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β=.077∼.090)

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β=.087∼.092)도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도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관을 통제

한 후에도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직무만족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이전 시점의 직무만

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종단적 상호인

과관계가 존재함이 검증되었다.

Path β B S.E.. C.R.

Dis accep_1 → Dis accep_2 .556 .568 .016 35.686***

Dis accep_2 → Dis accep_3 .559 .568 .016 35.686***

Dis accep_3 → Dis accep_4 .575 .568 .016 35.686
***

Dis accep_4 → Dis accep_5 .610 .568 .016 35.686
***

Dis accep_5 → Dis accep_6 .578 .568 .016 35.686
***

Job sat_1 → Job sat_2 .564 .548 .014 38.673
***

Job sat_2 → Job sat_3 .585 .548 .014 38.673
***

Job sat_3 → Job sat_4 .579 .548 .014 38.673
***

Job sat_4 → Job sat_5 .554 .548 .014 38.673
***

Job sat_5 → Job sat_6 .567 .548 .014 38.673
***

Dis accep_1 → Job sat_2 .077 .069 .011 6.123***

Dis accep_2 → Job sat_3 .084 .069 .011 6.123***

Dis accep_3 → Job sat_4 .090 .069 .011 6.123***

Dis accep_4 → Job sat_5 .090 .069 .011 6.123***

Dis accep_5 → Job sat_6 .087 .069 .011 6.123
***

Job sat_1 → Dis accep_2 .096 .106 .017 6.378
***

Job sat_2 → Dis accep_3 .092 .106 .017 6.378
***

Job sat_3 → Dis accep_4 .087 .106 .017 6.378
***

Job sat_4 → Dis accep_5 .089 .106 .017 6.378
***

Job sat_15→ Dis accep_6 .090 .106 .017 6.378
***

***p<.001

Table 9. Structural model estimate of the final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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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X2
df GFI TLI RMSEA CFI ∆X2

∆df ∆CFI

gender

modelⅠ 848.400
***

398 .939 .956 .033 .968

modelⅡ 870.620
***

409 .937 .956 .033 .967 22.220 9 -.001

modelⅢ 929.737
***

420 .933 .952 .034 .964 59.117 11 -.003

modelⅣ 1438.270*** 429 .942 .949 .036 .960 508.533 9 -.004

modelⅤ 1564.106*** 438 .939 .944 .037 .956 125.836 9 -.004

modelⅥ 1585.380*** 447 .938 .945 .037 .955 21.274 9 -.001

modelⅦ 1595.128*** 456 .937 .946 .037 .955 9.478 9 0

modelⅧ 1605.219*** 465 .937 .947 .037 .955 10.091 9 0
***p<.001

Table 11. Results of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gender

5. Multi-group analysis result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between disability 

acceptance and job satisfaction

앞서 살펴본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최종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model 8)에 대한 다집

단 분석을 통해 자기회귀계수와 교차지연계수의 추정값(구

조계수)이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 동일성, 구조(경로

계수), 오차공분산 동일성의 순서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

째, 형태동일성은 최종 모형인 모형8이 장애 임금근로자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

다. Table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 집단 모두에서 

TLI(male=.945, female=.947), CFI(male=.955, female=

.955), RMSEA(male=.052, female=.036)의 모형 적합도 

지수가 좋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집단 모두에

서 형태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모

형은 모두 8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modelⅠ의 경우, 남녀 집단 모두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동

일화 제약도 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기본모형에 해당한다.

X2
df(p) TLI CFI RMSEA

gender
male 742.800

***
229(.000) .945 .955 .052

female 1215.403*** 465(.000) .947 .955 .036

Table 10. The results of configural invariance verification

둘째, 남녀 집단 모두에서 형태동일성이 충족되었기 때

문에 다음 단계로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구조

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오차공분산 동일성(error 

covariance invariance)의 가정을 순서대로 검증하였다. 

이 단계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측정동일성과 구조동일성 

그리고 오차공분산 동일성은 집단에 따른 각각의 동일성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확인한 시간에 따른 일련의 

가정의 동일성과는 다른 의미이다[52].

modelⅡ와 modelⅢ은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측정

변인이 남녀 집단 사이를 동일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

하는 측정동일성 모형이다. modelⅣ와 modelⅤ는 자기회

귀계수가 남녀 집단 사이를 동일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

인하는 구조동일성 모형이다. modelⅥ과 modelⅦ은 교차

회귀계수가 남녀 집단 사이를 동일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구조동일성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modelⅧ은 오

차공분산이 남녀 집단 사이를 동일하게 측정되었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동일성 제약을 해도 적합도 지수

가 비교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나빠지지 않으면 집단 간 동

일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47]. 이에 8개 모형을 

차례로 비교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동일화 

제약 후에도 각 모형들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가장 많은 동일화 제약이 가해진 간명한 모형인 model

Ⅷ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에 따른 남녀 집

단별 경로계수 추정치 및 경로도는 Table 11.과 Fig. 3.에 

제시하였다.

장애 임근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자기회귀

효과는 남녀 집단별 차이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집단과 상관없이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 및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 및 직무

만족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정도는 장애

수용(β=.523~.634, p<.001)과 직무만족도(β=.552~.618, 

p<.001)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교차지연효과

를 살펴본 결과, 남녀 집단 모두에서 이전 시점의 장애수

용 및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 및 직무만족도

에 유의한 상호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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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괄호 밖의 수치는 남성, 괄호 안의 수치는 여성의 표준화계수 임
***p<.001 

Fig. 3. Path diagram of the final research model according to gender

V.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2차웨이브 1차년도(2016년)

부터 6차년도(2021년)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20세 이상 

성인 임금 장애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변화양상과 상호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

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검증결과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인 

“임금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이

전 시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는 각각 이후 시점의 장

애수용과 직무만족도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특정시점의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일시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한계

를 넘어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가 시

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뒷받침하

고 있다. 영향력의 크기인 자기회귀계수도 장애수용(β

=.556∼.610), 직무만족도(β=.554∼.585) 모두 높은 수준

으로 확인되어, 초기에 형성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수

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자기회귀계수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장

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수준이 상대적 위치(rank order)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뜻[52]이지,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의 평균이 일정하게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51, 53]. 

따라서 장애 임금근로자는 장애수용을 통해 직장내 다른 

동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서 사회통합적인 

삶을 유지해 나가는 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

과[20-22]와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서 제

기된 두 가지 문제 중 또 하나인 남녀 집단별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각각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대한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

라 구분된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 중 하나인 

“임금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검증결과, 이전 시점의 장애수용은 이후 시점의 직무

만족도에 그리고 이전 시점의 직무만족도는 이후 시점의 

장애수용에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특정시점의 횡단적 자

료를 활용한 일방적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한계를 넘어 장

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호인과적 방향으로 안정적인 유지가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영향력의 크기인 자기회귀교차계수도 장

애수용이 직무만족도(β=.077∼.090)에, 직무만족도는 장애

수용(β=.087∼.092)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초기에 형성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

이의 상호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

미이다. 부언하자면,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수준은 측정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Table 3. 참조), 이

는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도가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

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장애 근로자의 

장애수용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5, 29-33] 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수용이 직무만족도의 선행요인이라는 선행연

구 결과[34]의 한계를 넘어 두 변인 모두 상호적 인과관계

를 미치는 요인임을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서 제기된 두 가지 문제 중 또 하나인 “임금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상호인과관계는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성별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증

결과, 장애 임근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의 상호인

과관계는 남녀 집단별 차이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성별에 따라 구분된 모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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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장애 임금근

로자의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특성과 직무환경 등을 통제

한 상태에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관계

에서 남녀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장애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요인에 기존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이외에도 장

애수용과 같은 심리정서적은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함으

로서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9)의 설명력을 넓혔다

는 의의가 있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는 지

속적이면서도 상호인과성을 갖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

었다. 즉, 장애인의 장애수용을 높이는 프로그램 개입과 

동시에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장애인이 근무하

고 있는 회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기관 등과 유기적으

로 연계해 장애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

램을 정례화하고, 회사 입사 초기에는 비장애인과 장애

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수용을 높일 수 있는 사

회통합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실천적 방안도 적

극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후천적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반영하여 처음 장애발생시 장애수용에 대한 교육과 더불

어 주변 가족을 비롯한 사적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 장애수용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지지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중고령 이상의 장애 

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프로그램 개

입을 통해 장애수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직장내 자조모임 활성화와 함께 장

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장애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2차웨이브 장애인패널조사 

데이터 중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를 분석한 결과로 제

1차웨이브 기간의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

족도가 어떤 상호인과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둘째, 장애 임금근로자의 특성, 즉 장애

발생시기별, 중경증 집단, 청년층과 중장년층 집단별로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종단적 인과관계를 밝히

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1차

웨이브와 제2차웨이브의 데이터를 통합한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장애발생 시기별, 중

경증별, 연령 계층별 차이에 따른 장애수용과 직무만족

도 사이의 인과성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애 임금근로자의 장애수용과 직무만족도을 연결하는 

제3의 매개변수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적

극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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